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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인 우리 사부대중은 한국불교사에 기록될 ‘상월선원 천막결사 봉불식’에 참여하여, 한
국불교 중흥을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하는 아홉 선지식의 작지만 큰 발걸음과 함께하고 있습니
다.
 
수행자의 본분사에 맞는 불퇴전의 용맹정진을 통해 한국불교의 청정성을 회복하고 수행가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책임 있는 승가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현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자가 
수행자답지 못하고, 교단이 교단답지 못하다는 세간의 일부 의문에 대하여 부처님을 따라 출
가자의 본분사를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왔습니다. 출
가대중이 출가 초발심을 망각하고 실천에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천막
결사는 우리 불교계와 사회에 던지는 큰 울림입니다.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며 설하신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 연연하지 않
고 스스로 청규를 만들어 오로지 수행에 전념하고자 하는 스님들의 발원에 사부대중은 스스로
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계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주춤
했던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1947년 봉암사에서 일으킨 수행 결사를 기억합니다. 수
행자를 수행자답게 하기 위하여 한국불교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결사의 정신을 되새기
며 난국을 극복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불교가 당면하고 있는 탈종교 시대의 불교 위기를 새롭게 극복해 낼 수 있는 커다란 
희망을 위례 천막불사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종단은 지금 백만원력 결집을 통해 미래
불교 대계를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단에서 추진 중인 백만원력 결집 불사의 큰 
목표와 위례 천막결사는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한다는 점에서 결코 다름이 없습니다. 

위례신도시 부지는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종단적으로 마련한 소중한 성소(聖所)입니다. 그
런 의미에서 위례 천막결사가 단순한 수행 결사로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
다. 금강산 신계사에 부처님오신날 임시 연등을 설치하고 교류했던 그 원력이 신계사 복원이
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고, 남과 북의 불교 교류의 상징이 되었듯이, 위례 천막결사는 종단의 
포교도량 건립으로 회향되어 신도시 포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수행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불교의 중흥을 발원한 아홉 선지식의 원력이 부디 신뢰받는 
청정 승단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여 불교계 전체의 발전으로 회향되길 진심으로 부처님 전
에 기원합니다. 그리고 천막결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수행의 열기가 추운 겨울에도 법체를 지켜낼 굳건한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동안거 해제일을 맞이하여 아홉 선지식께서 사부대중에게 깨달음과 미
래의 한국불교 중흥을 논의하는 법석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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